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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는 폭넓게 개선, 상승세가 지속 

～ 향후의 국내경기는 개인소비의 동향이 좌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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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경기후퇴

【전국경기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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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만 3,804사, 유효회답 1만 33사, 회답율 42.1％,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1. 12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1.3포인트 증가한 45.4가 되어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자

동차생산이 지속적으로 호조였으며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추

이하였다.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착공호수의 증가 등도 호재료였다. 국내경기는 내외

수요가 견조하였으며 연말을 맞아 소비가 활성화되어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일부 우려요소가 보이지만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세 증세 전 막바지수요가 왕성하였던 2013년 12월 이래로 3년 만에 10개 업계 모두

가 개선되었다. 연말수요 및 견조하였던 외수와 함께 원유가격이나 강재가격의 상승에 대비

한 수요증가가 경기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제조업 등에서는 설비투자동향을 체감하고 있다는 

코멘트도 보였다. 
 

3.『홋카이도』나『토카이』『츄고쿠』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토호쿠』가 악화되었

다. 지역 내의 주력산업・기업의 호조가 관련업종・기업에 파급되는 움직임이 보여진 이외에 

역전(驛前)개발이나 공공투자 등도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지역에 따라 

규모 별 개선에 차이가 나타났다. 

 
 
 
 
 
 
 
 
 
 

 
< 2016년 12월의 동향 ： 상향세 >  

2016년 12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45.4가 되어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

다.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것은 7개월에 걸쳐 개선이 지속되었던 2014년 1월 이래 2년 11월 

만이다. 

12월의 국내경기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을 맞아 소비가 견조하였으며,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의 경제정책(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와 중국 등 신흥국・자원국경제의 불투명성이 일부에서 누

그러진 점이 영향을 미쳐,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추이된 점도 호재료

가 되었다. 또한 자동차생산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이외에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착공호

수의 증가, 도쿄올림픽이나 인바운드 수요에 대비한 숙박시설의 리뉴얼・신규건축 등도 플러스요

인이 되었다. 한편 가솔린・경유 등 연료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코스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견조한 내수수요에 연말소비의 수요증가가 더해져 상향세가 지속되었다. 
 
< 향후 전망 ： 완만한 회복이 지속 > 

향후의 국내경기는 개인소비의 동향에 좌우된다. 임금상승이 전망되는 이외에 근로방식개혁이

나 일억총활약(一億総活躍)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책이 예상되는 점은 호재료가 될 것이다. 동시

에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지속은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트럼프노믹스

의 움직임 외에도 12월에 실시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한 금리인상, 원유 등 연료가

격의 동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코스트부담의 상승 등 우려요소는 존재하지

만 향후의 경기는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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